
조 사업에 몰두한다. 그리고
겨우 1년 정도 상해에 체류한
나머지의 1 9 2 3년에 의열단의
밀명으로 국내에 잠입하여 폭
탄을 이용한 일제 식민통치기
관의 파괴와 일제요인의 암살
을 계획하고 경기도경찰부의
황옥黃鈺 경부警部와 제휴하여
거사하려다 붙잡혀 징역 1 0년
을 선고받게 된다. 그래서 권
애라 김시현 부부는 설령 상해
나 어디에 신접살림을 차렸더
라도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기
르고 할 여가가 없었던 것이
다. 따라서 권애라가 아들 김
봉년 하나밖에 소생을 둘 수
없었던 것도 이들 부부가 평생
을 견우직녀와 같이 지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의열단원으로서 폭탄을 제조

할 때 김시현은 스스로의 철학
으로 세워 다짐한 몇 가지 신
조를 가지고 있었다. 민족독립
혁명은 어디까지나 민족주의를
철학으로 민족자기의 자각심과
자주력을 밑바탕으로 해야 한
다. 천天은 자조자自助者를 돕
는다 하였으니 민족적 자각심
과 자주력만이 천과 남의 원조
도 효과적으로 받게 할 수 있
다. 민족적 자각심을 환기인고
喚起引高시키고 그 자주력을
통일강화시키는 방법은 폭력
적, 사상적 및 기타 방법에 의
한 실제적 항일제투쟁抗日帝鬪
爭의 강력한 전개이다. 이 방
법으로서 화중華中ㆍ화북華北
및 만주에 파견되어 있는 일제
의 전선세력에 폭격을 가하고
해내海內에 있는 조선총독부ㆍ
동양척식회사, 나남羅南 및 용
산龍山에 있는 군사단, 그리고
경제ㆍ통치 등 각종 일제기관
에 폭격을 가하고 일본 본토에
있는 중요 국가기관과 그 상징
적 복마전인 천황의 거소 이중
교궁성二重橋宮城을 폭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탄과
권총이 있어야 하는데 권총은
매입하고 폭탄은 스스로 제조
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
러한 김시현의 신조와 노력이
결과적 실현으로 나타난 것이
1 9 2 3년 1월 1 2일의 김상옥金相
玉에 의한 서울 종로경찰서폭
격사건鍾路警察署爆擊事件과
1 9 2 4년 1월 4일의 김지섭金祉
燮에 의한 동경 니쥬바시사건
二重橋事件이었다.
김상옥은 1 8 9 0년에 서울 어

의동於義洞에서 난 사람으로
별명이 영진永鎭, 호가 한지韓
志인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자라며 한문을 배우면
서 어의보통학교도 다녔다. 14
세부터 철공소에 다니며 밤에
야학을 하는 한편 기독교신자
가 되어 1 9 1 0년에는 경성영어
학교京城英語學校를다녀 서양
문화를 익혔다. 1912년에는 동
대문밖 창신동昌新洞에영덕철
물상회永德鐵物商會를열어 돈
을 모으고 1 9 1 7년에는 조선물
산장려운동과 일화日貨배척운

동을 전개하며 말총모자를 창
안해 생산보급하고 농구ㆍ장갑
ㆍ양말 등도 생산해 각지방을
순회하며 보급하였다. 이러할
때에 뜻이 있어 상업에 손을
댔던 7년 연상의 김시현과도
맥락이 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ㆍ1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1 9 1 9년 4월에 동대문교
회 안의 영국인 피어슨 부인
집에서 혁신단革新團이라는비
밀결사를 조직하고‘혁신공보
公報’를 발간했으며 1 2월에는
암살단을 조직하여 일본 고관
과 민족반역자에 대한 응징을
기도하였다. 1920년 4월에는
한훈韓焄ㆍ유장렬柳�烈 등과
함께 전라도 지방에서 친일반
역자 서모徐某외 여럿을 총살
하고 오성헌병대분소烏城憲兵
隊分所를 습격하여 장총 등을
탈취하였다. 1920년 8월 2 4일
을 기해서는 미국의원단을 맞
는 사이토 마코도齊B實 총독
등을 암살코자 김동순金東淳ㆍ
윤익중尹益重ㆍ신화수申華秀
ㆍ서대순徐大淳 등 동지를 지
휘하여 거사 계획을 추진하였
으나 일이 탄로되어 동지들이
체포되고 단독 거사가 불능이
자 1 0월에 상해로 망명하여 1 1
월에 임시정부의 김구金九ㆍ이
시영李始榮ㆍ조소앙趙素昻ㆍ
신익희申翼熙 등과 만나고 의
열단에 입단하였다. 1921년 7
월에 귀국해 충청ㆍ전라도 등
지에서 자금을 모아 다시 상해
로 돌아가 한당사령부장韓黨司
令部長을 맡고 1 9 2 2년 1 1월 중
순에 임정의 이시영ㆍ이동휘李
東輝ㆍ조소앙ㆍ김원봉金元鳳
등과 의논하여 일본총독 및 주
요 관공서에 대한 암살ㆍ파괴
를 목적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
웠다. 그리고 귀국한 김상옥은
1월초 조선총독이 일본제국의
회에 참석키 위해 동경행을 하
는 것을 기회로 이를 암살하려
는 계획을 세웠으나 사전 탄로
되어 포기하고 1 9 2 3년 1월 1 2
일 밤에 종로경찰서 정문에 폭
탄을 던져 폭파하고 도피했다.
이에 일경은 그가 은신해 있던
삼판통三坂通 고봉근高奉根의
집을 포위하였으나 김상옥은
단신으로 대응하여 형사 다무
라田村를 사살하고 다른 2명을
부상시킨 다음 남산南山으로
피신했다. 김상옥은 다시 변장
하여 효제동孝悌洞의 이혜수李
惠秀 집에 피신해 있다가 탐지
되어 1천여 무장경찰과 대치하
여 3시간 동안 싸운 끝에 여럿
을 사살하고 자결했다. 이러한
김상옥을 직접 지휘해 들여보
낸 것이 김시현이었던 것이다.
김지섭은 호가 추강秋岡인데

김시현과같은안동출신으로서
그보다 2년이 연하인 1 8 8 5년생
이고한학에능통한데다일어를
자습하여 2 1세 때 상주尙州보통
학교교원이되고 금산金山지방
법원의 서기 겸 통역으로 재직
하였다. 1910년 국치 때 사직하
고 귀향해서는 김원봉金元鳳ㆍ
곽재기郭在驥ㆍ김시현 등과 조

국 독립을기도하였고만주ㆍ상
해ㆍ시베리아등지로나가순력
하다가 1 9 2 2년에 상해에서의열
단에 입단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는 김시현
과 같은 안동출신의 대표로 참
석하여 권애라와도 친숙하였고
그뒤 상해의 국민대표대회에도
참석하였다. 의열단에입단하고
서는 더욱 김시현과사우死友가
되어 국내에서의폭파공작을실
행하고자 행동에 나섰다. 1923
년 3월에상해에서비밀 제작한
폭탄 3 6개를천진天津으로수송

하여 이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
해 압록강하구의안동현安東縣
에 중개소도 설치했다. 그폭탄
을 김시현ㆍ유석현柳錫鉉ㆍ황
옥黃鈺 등이 서울로 들여오게
하여 3월 1 5일을기해조선총독
부ㆍ경찰서ㆍ동양척식회사ㆍ매
일신보사등을 폭파하려다총독
부 경찰에 탐지되어 실패하였
다. 그해말 1 2월에 다시 거사자
금이 필요해 당시 총독부 판사
백윤화白允和에게5만원을구했
으나배신당해동지윤병구尹炳
球마저 붙잡혀 실패했다. 이무

렵 일본의 관동대진재關東大震
災로조선인이대학살됨에분개
하여 보복할 결의를 굳혔다.
1 9 2 4년초 동경에서 제국의회帝
國議會가열려일본의총리대신
을 비롯해 여러 각료와 조선총
독이 참석한다 하므로 이를 노
려 거사를 하기로 했다. 1924년
1월 4일 동경으로가던 중 대판
大阪에서 제국의회가 휴회되었
다는 소식에 김지섭은 계획을
바꿔일본의황성皇城에투탄키

52 0 0 8년 5월 1일 목요일 제113호

지난 3월 1 3일 예천군 하리
면 부초리의 함포재사咸浦齋
舍에서 문중회의가 있어 고향
길을 다녀오게 되었다. 일기
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였으나
날씨는 화창했고 차창밖의 아
지랭이는 봄기운으로 풋풋했
다. 산천은 긴 겨울잠에서 깨
어나는 기지개 향기로 가득했
다. 시간이 넉넉했으므로 도
중에 이곳저곳 둘러보며 석양
6시쯤에 도착했다. 관비로 크
게 개수한 고색의 재사는 사
람으로 치면 이발을 한 것같
이 지존地存작업까지가 시원
히 마무리되어 있었다. 군郡
의 문화계 직원이 여러 차례
나와 점검하며 일을 마쳤다는
전언이었다. 뭔가 다른 움직
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
쳤다. 담당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에 이런 의미가 부여
되는 것은 어째서일까.
우리는 자고깨면 이런저런

사안에 접하면서 살아간다.
이는 그 성격에 따라 인문과
학과 자연과학의 범주로 이분
해 볼 수가 있다. 전자는 사
람이 하는 일이기에 잘못되었
을 경우 그 치유나 개선이 가
능하고 후자는 자연의 일이므
로 불가항력이라는 견해가 일
반적이다. 예컨대 병자호란
이래 만고의 역도로 몰린 강
홍립姜弘立 같은 인물의 경우
가 그러할 것이다. 원정군을
이끌고 나간 변방의 장수로서
임금의 밀지를 받들어 휘하
군병의 생명을 온전히 한 일
은 외면하고 오직 명분을 버
리고 오랑캐에게 항복하여 나
라를 욕되게 한 면만을 두고
두고 질타해온 역사관이 오늘
날에 이르러 또한 비판받고
있지 않은가. 6ㆍ2 5사변ㆍ4ㆍ
1 9의거ㆍ광주민주화운동ㆍ서
해교전 등의 사안도 우리의
역사관 측면에서 정리되면서
좌우로 흔들림이 없지가 않은
게 사실이다.

반면 후자의 범주에서는 자
연은 불인不仁이라는 냉혹한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본다.
자연의 현상에서는 수소분자
둘과 산소분자 하나가 합치면
물이 되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비가 생기며
기압 차이가 바람을 일으키고
또한 나무는 불에 탄다는 사
실이 불변의 원리로서 누구도
이를 어찌 변경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원리에서 산불이
숲을 태우고 거기에 바람이
더하면 불길은 세를 더하여
크게 번지는 것이다. 그래서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이
던 양양의 낙산사洛山寺가 타
고 그 안에 있던 보물 4 9 7호
동종銅鐘도 녹았다.
6 0 0년 민족의 삶이 어린 국

보 1호 숭례문崇禮門도 목재
로 된 누각은 불에 탄다는 사
실을 우리는 목도했다. 국보
1호도 불을 붙이면 탄다는 사
실을 사람들은 남대문南大門
이 타는 것을 보고서야 안 것
만 같았다. 국보 1호는 서울
의 한복판에 있고 가까이 중
부ㆍ종로ㆍ서대문ㆍ용산소방
서 등이 1 0분내에 첨단소화장
비를 갖추고 도달할 거리에
있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소
진되었다. 그리고 그 처절한
현장은 24시간 뉴스방송의
T V로 생중계되었다. 그리하
여 국보 1호는 자고나니 유명
을 달리했고 4천5백만 국민은
허탈했다. 항상 거기에 유구
한 역사와 함께 있어왔고 으
례 그대로 있을 것으로 잊고
있던 남대문이 없어지고 나서
야 사람들은 우왕좌왕 발길이
흔들렸던 것이다.
나는 중학 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설의식薛義植의 글‘헐
려짓는 광화문’을 상기하였
다. 80년 전 조선총독부 석조
전을 짓고자 이를 헐어내 경
복궁의 동쪽 건춘문建春門 옆
에 옮겨 지을 때 민족혼의 죽

음을 통곡하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세월의 추세를 이기지
못해서였던가, 경복궁을 압도
하던 총독부 석조전은 기어코
헐려 흔적이 사라지고 광화문
은 여러 고증과 발굴조사를
거쳐 제자리에 복원시키려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불타 무너진 남대문의 선후

책을 놓고도 한동안 언론이
소연騷然하였다. 그러나 결국
은 이 문이 국보 1호의 자격
을 유지하는 채 나랏사람의
이목이 모이는 가운데 잘 복
원될 것으로 믿어진다. 광화
문이 저렇게 수난을 겪고도
기어코 복원되는데, 그에 비
해 남대문은 보다 수월한 편
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뒤에 재방영되는 그

화재 현장 화면에서, 희끄무
레한 연기에 휩싸인 문루에서
화기가 잦아지는 듯싶었는데
급기야 지붕을 받치는 도리와
서까래 사이에서 구미호九尾
狐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불꽃
이 예사롭지 않더니 우장창
추녀가 다발로 무너져 떨어지
며 치솟는 불길이 충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의 붕괴
음은 거저 내는 소리가 아니
었던 것같다. 아둔한 우리 모
두에게‘나무는 불에 탄다’는
원리를 이르면서 온나라에 산
재한 문화재를 방치해 없애지
말라고 귀청을 때리는 갈喝이
고 어깨를 치는 방榜이 아니
었겠는가. ‘이놈들 낙산사 가
지고도 안되겠구나’하고 노
한 신명神明의 운주運籌에 따
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숭례
문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첨단 소방장비가 동원되어 진
화에 기를 쓰는 속에서 스스
로 살신殺身하여 천하에 절규
하듯 보여준 것은 아니었던
가. 그 절규는‘이놈들, 정신
차려라’이었을 것이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퇴락해가는 것을 자손들 힘으
로 어찌 손을 대 보수해야 될
지 모르던 나의 선대의 함포
재사가 수억금의 관비로 번듯
이 중수되고 혹시라도 산불이
비화되지 않도록 삼엄한 지존
작업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
았을 때 나는 문득 이것이 숭
례문의 헌신에 따른 반면 학
습효과의 일단은 아닌가 생각
하였다.

숭례문의 헌신獻身

權 在 琮
편집위원

4면에서 계속

1 1면으로 계속


